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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 및 진로정체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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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부모의 사회적지지에 따라 학년별 변화
를 보고자 하였다. 서울과 지방의 4년제 간호대학생 542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부모 각각의 사회적 지지, 대학생활적응, 
진로정체감을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의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과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활적응, 진로정체감에 영향
을 미쳤다.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년, 전공만족도,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였다.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년, 전공만족도, 아버지의 정보적 지지였다. 간호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 교수들은 효율적인 학습법 
개발과 더불어 부모의 면담을 통한 사회적지지의 필요성을 알리고 전공지식과 학습 방법에 대한 정보 공유, 간호학 선배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간호학 전공에 대한 인식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influential factors for the transition to college life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and what changes social support from parents brought about to them by academic year.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542 selected students who majored in nursing in four-year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and the provinces. A self-administered surve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
from fathers and mothers, college adjustment and career identity.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made to 
determine how social support from parents affected the college adjustment and career identity of the nursing students.
Social support from parents had an impact on their college adjustment and career identity. The factors that affected
college adjustment were academic year, satisfaction level with major and emotional support from mothers, and the 
factors that impacted on career identity were academic year, satisfaction level with major and informative support 
from fathers. In order to facilitate the colleg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professors should try to develop efficient
learning methods, meet with parents to inform them of the necessity of social support, share information on the major
field of study and learning methods, and provide an opportunity for students to communicate with graduates or 
students who are years ahead of them in college so that they could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majoring in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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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자신이 장래에 성취해야 할 진로가 무

엇인가를 확인하고 개발시킬 수 있역량을 준비하는 단계

[1, 2]로 진로와 관련된 자기이해와 직업세계탐색 및 확
립준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결정이 대학교에서 진로가 확립된다[3]. 하
지만 많은 간호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고민이나 결정과 

상관없이 고등학교 성적에 맞추거나 미래 취업정도를 확

인하여 간호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4]. 간호대학
에 입학한 후에는 전공분야에 대한 생소함과 많은 양의 

학업 그리고 실습이라는 낮선환경에 대한 적응 스트레스

로 타 학과 학생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

어 있다[5]. 간호대학생은 대학생활 중 많은 시간을 학업
과 실습에 소요하고 있다. 간호학은 학과 특성상 인간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직면한 문제 해결 능

력이 많이 요구되고 있다. 임상실습을 하면서 낯선 환경
이 스트레스 상황으로,  불안과 긴장을 느끼게 하고 그에 
따른 학과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6-10]. 과도한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면 

학과생활과 대학생활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며 그에 따

른 자아존중감까지 낮아져 자신의 진로정체감의 혼란 등

으로 연결된다[11]. 
간호대학생의 뚜렷한 진로정체감이 형성되지 않은 상

태에서 졸업하여 간호업무에 임하게 된다. 전문직간호사
가 지녀야 하는 직업정체감이 없어 환자간호에 대한 무

거운 책임감과 지식 및 경험부족, 엄격한 행동 규범 등과 
관련된 역할적응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더욱 많은 스트

레스에 접하고 있다[12]. 이는 높은 직무스트레스와 낮
은 직무만족도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부모의 지지가 영향을 

미쳤고[13], 대학시기의 진로발달과 가족관련 변인을 분
석한 29개의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대학생의 진로발
달에는 부모의 정서적지지, 자율성지지, 격려, 온화한 태
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14].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지각한 대학생들이 개인, 학업적 적응을 잘 할 수 있어 
부모의 지지가 학생들로 하여금 능동적인 진로발달을 도

모한다[14]. 이는 간호학과 특성상 졸업 후 취업으로 연
결되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혼란 등을 겪게 될 수 있

지만 부모의 지지가 자신의 적성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직업에 대한 정체

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 소재 
및 지방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의 가족응집성 및 자아분화수준과 대

학생활 적응도 관계에서 가족응집성이 높을수록[15], 대
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

는 영향[16]과 부산시 4개의 4년제 대학교 학생 38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사회적 지지가 대

학생활적응[17]에 부모지지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4년제 대학생 324명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적응과 진
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력이 높게 나타났다[18]. 대전지역 6개의 4년제 대
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학 신입생의 자아정체감

과 대학생활 적응에서 자아정체감, 현재 전공에 대한 만
족도, 고교시절 열등감, 부모와의 관계, 용돈사정 등의 
변인이 대학생활적응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19].
간호 전문인으로서 뚜렷한 진로정체감을 형성하지 못

한 채 간호업무에 임하게 된다면, 낮은 직업만족도와 높
은 이직의도를 갖기 쉽기 때문에 임상에서의 간호사 수

의 부족의 원인파악에 대한 진로정체감 연구가 시행되었

다[20]. 간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간호대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자기 확신정도는 향후 간호

직 업무수행이나 직업적 발전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지

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11]. 대학생활적응 및 진로정
체감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되

어 왔을 뿐, 임상실습이나 과중한 학업량 등이 반영된 간
호대학 생활 적응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없다[21].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이 대학생활적응에 있
어 가장 밀접한 영향을 주는 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찾는 

데에 의의가 있다. 간호대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직업적 
발전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요인으로써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갖고 있는 의의를 찾고 과중한 스트레스에 따른 

대학생활 부적응 및 진로정체감 형성에 간호대학생들에

게 제공할만한 적절한 중재를 발전시키는 기초자료로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간호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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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학생활적응과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

여 상관관계를 보고자 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연구 목

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파
악한다.

2) 대상자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3) 대상자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정체감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한다.

4) 대상자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 및 진
로정체감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부모의 사회적지지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

활적응과 진로정체감에 대한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하

는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 소재 4년제와 지방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인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4년 9월부터 
11월까지 학년별 층화 편의표출하였다. 1학년(144명) 2
학년(127명), 3학년(117명), 4학년(154명)으로 연구참여
자에 불성실한 설문지 10부를 제외하여 연구에 분석이
용된 대상자 수는 총 542명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
는 G*power[22]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연구 대
상자 수를 구하기 위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80으로 설정(학년당 118명)하여 본 연구대상자 
수가 충족되었다.

2.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중앙대학교생
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No. 
041078-201408-HR-117-01)을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
였다.

2.4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부모의 사회적지지 도구, 대
학생활적응 도구, 진로정체감 도구이다.

2.4.1 부모의 사회적 지지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를[23] 박영신, 김의철이 부모
의 사회적 지지로 수정보완한 도구[24]를사용하였다. 부
모의 정서적(6문항) 정보적(6문항) 경제적 지원(6문항)
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는 18개 문항으로 부와 모에 대한 
지지의 정도를 각각 따로 산출한다. 각 문항은 자가 보고
형 Likert 4점 척도이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4 이었다.

2.4.2 대학생활적응

본 연구는 대학생활에 있어서의 적응정도를 측정하는 

도구[25] 대학생활적응 척도(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
로[26]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대학생활적응 척도는 
총 67문항의 자기 보고형 Likert 5점 척도이며, 네 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1 이었다.

2.4.3 진로정체감

본 연구는 진로상황검사(MVS, My Vocation-al 
Situation)[27]도구의 하위척도인 정체감척도  18문항을 
한국대학생에 맞게 번안하고[28], 한국 간호대학생에 맞
게 14문항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도구[29]를 사용하
였다. 총 14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는 역 
환산하여 계산하였다(1점-매우 그렇다, 4점-전혀 그렇지 
않다).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임
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7 이었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여 하였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
율을 구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의 부모의 사회적 지지, 대
학생활적응, 진로정체감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및 표준
편차, 간호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부모의 사회
적 지지, 대학생활적응, 진로정체감을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간호대학생들
의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적응 및 진로정체감과

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의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대학
생활적응과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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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후검증으로는 Du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은 남학생 13.7%, 여학생 86.3%로 여학생이 대
부분을 차지하였다. 학년별로는 4학년이 28.4%, 1학년 
26.6%, 2학년 23.4%, 3학년 21.6% 순으로 나타났다. 연
령은 19~22세가 83.4%로 대부분 이었다. 가족 중 간호
사가 없는 학생이 81.2%로 많았다. 희망 진로는 병원취
업이 80.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542)
General Characteristics N %

Sex
Male 74 13.7

Female 468 86.3

Grade

Freshman 144 26.6
Sophomore 127 23.4

Junior 117 21.6
Senior 154 28.4

Age

below 19 126 23.2
20 126 23.2
21 101 18.6
22 101 18.6

over 23 88 16.2
Nurse in the 

Family
Yes 102 18.8
No 440 81.2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Yes 289 53.3
No 253 46.7

Motivation to 
select 

Nursing as 
major

High Grades 43 7.9
Recommended by 

parents or other people 112 20.7

High employment rate 123 22.7
Aptitude and Interest 166 30.6

Professionalism 64 11.8
etc. 34 6.3

Desired Career

Employment in Hospital 435 80.3
Enrollment in graduate school 9 1.7

Health Teacher 15 2.8
Industry Nurses 8 1.5
Nusing Officers 29 5.4

etc. 46 8.5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님의 사회적 지

지, 대학생활적응, 진로정체감

학년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쳤

다(F=8.73, p〈.000). Ducan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4
학년이 타학년들보다 대학생활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중 간호사가 있는 학생은 어머니의 사회

적 지지에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64, p
〈.01).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대학생활적응
(F=73.03, p〈.000), 진로정체감(F=87.93, p〈.000)이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실습경험이 있는 학생
이 없는 학생보다 아버지의 사회적 지지(t=2.10, p〈.04)
와 대학생활적응(t=2.29, p〈.02)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냈다(Table 2). 

Table 2. Social Support of Parents Student Transition, 
Career Acceptance                (N=542)

General 
Father Mother

M t(F) p M t(F) p

Sex
M 3.26

1.22 0.226
3.45

0.31 0.754
F 3.17 3.43

Grade

1 3.14

(1.08) 0.359

3.40

(0.51) 0.679
2 3.14 3.43
3 3.19 3.47
4 3.24 3.45

Nurse
 in the 
Family

Yes 3.18
0.05 0.961

3.54
2.64 0.009**

No 3.18 3.41

Major 
Satisfact-

ion

S 3.22
(2.69) 0.069

3.45
(0.32) 0.724U 3.16 3.42

D 3.02 3.40
Clinical 
Practice 
Experi-

ence 

Yes 3.23
2.10 0.036*

3.47
1.75 0.080

No 3.12 3.40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4점 중 아버지는 경제적 지지
(3.46점), 어머니는 정서적 지지(3.51점)가높았다(Table 
3). 

Table 3. Social Support of Parents, College Student 
Transition, Career Acceptance      (N=542)

Social Support
(Mean)  Transition to college

(Mean)

Career 
accept-

ance
(Mean)F M

Emotional 3.08 3.51
Academic 3.01

2.53

social 3.42
Informat-

ive 3.07 3.30 Personal 
emotional 3.07

Econmic 3.46 3.50 College 
environment 3.61

Total 3.18 3.44 Total 3.47

진로정체감은 4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2.53으로, 간
호대학생들은 진로정체감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직에 대해 내가 어떤 종류의 진로정보를 탐색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할 필요성을 느낀다(3.05점)’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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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고, 다음으로 ‘나는 현재 간호학에 대한 나의 흥미가 
시간에 지남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2.75
점)’, ‘나는 내가 고려할 수 있는 직업이 현재 선택한 진
로와 다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2.65점)’, ‘나는 내
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이 간호직인지 확신할 수 

없다(2.61점)’ 순으로 나타났다.

3.3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적응 및진

로정체감과의 상관관계

아버지의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활적응(r=.173, 
p<.000)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
다. 그 중 정서적 지지(r=.127, p<.01)에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활적응
(r=.147,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
를 보였다. 어머니의 정서적(r=.173, p<.000), 정보적 지
지(r=.134, p<.002)는 진로정체감에 정적 상관관계를 보
여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정체감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154, p<.000)(Table 4). 

Table 4. Social Cor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of 
Parents and Transition to college life and 
Career Acceptance                 (N=542)

Social 
Support

Transition to 
college

Career 
acceptance

Father 0.173***

(<.001)
0.115**

(0.008)

Mother 0.147**

(<.001)
0.154***

(<.001)

* p<.05, ** p<.01, *** p<.001

3.4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과 진

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 특성 중 대학생활적응에는 학년과 (p<.01)과 
간호학 전공 만족도(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쳤다(Model 1). 음 일반적 특성과 독립
변수인 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확인하였다. 학년(p<.01)
과 간호학 전공 만족도(p<.001), 부모의 사회적 지지 중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p<.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쳤다(Model 2).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은 학년, 간호학 전공 만족도, 어

머니의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Model 1은 약 23.9%(R2=0.239), Model 2는 
약 26.6%(R2=0.266)의 설명력을 지녔다(Table 5).

Table 5.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ransition to 
college life                         (N=542)

Transition to college
Model Ⅰ Model Ⅱ

t p t p

General 
Characteristics

Sex 1.14 0.255 0.98 0.328
Grade 3.29 〈.001** 3.21 〈.001**

Major
 satisfaction 12.29 〈.001*** 11.92 〈.001***

Social 
Support Mother emotional - - 2.39 0.017*

constant 14.852 〈.001*** 6.44 〈.001***

R2 0.239 0.266
△R2 0.027

F(p) 33.602
(〈.001***)

17.440
(〈.001***)

△F(p) 33.602
(〈.001***)

3.262
(0.004**)

 * p<.05, ** p<.01, *** p<.001

학년(p<.05)과 간호학 전공 만족도(p<.001)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Model 2), 부모의 
사회적 지지 중 아버지의 정보적 지지(p<.05)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간호대학
생들은 학년이 높을수록, 간호학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
록, 아버지의 정보적 지지가 낮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
음을 알 수 있다. Model 1은 약 27.2%(R2=0.272), 
Model 2는 약 30.0%(R2=0.300)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Table 6).

Table 6.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Career 
Acceptance                       (N=542)

Career acceptance
Model Ⅰ Model Ⅱ

t p t p

General 
Characteristics

Sex 0.23 0.820 0.19 0.853
Grade 1.98 0.048* 2.17 0.031*

Major 
satisfaction 13.99 〈.001*** 14.05 〈.001***

Social 
Support Father informative - - -2.17 0.031*

constant 192.36 〈.001*** 114.54 〈.001***

R2 0.272 0.300
△R2 0.028
F(p) 40.110(〈.001) 20.661(〈.001)
△F(p) 40.110(〈.001) 3.513(0.002**)

* p<.05, ** p<.01, *** p<.001

3.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부모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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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지를 파악하고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진로정체감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

해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사회적지지 점수는 3.18±0.58이며, 어머니의 사회적지지 
점수는 3.44±0.49로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아버지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 중 경
제적 지지 점수가 3.46±0.6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는 사회적지지 하위영역 중 정서적 지지가 

3.51±0.5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력에 대
한 부분은 아버지가 담당하고, 정서적인 부분은 어머니
가 많이 담당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모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대학생활적응과 진로정체

감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활적응(r=173, p<000)에 유의한 결과를 보이며 
아버지의 지지가 많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활적응
(r=147, p<001)과 진로정체감(r=154, p<000)에 모두 유
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간호학
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결과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부모지지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
찰한 연구에서 부모의 지지가 높은 청소년들은 부모지지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보다 학교의 적응력이 높고, 스트
레스의 수준이 낮다고 보고하여[30] 본 연구결과인 부모
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점수가 높다

는 결과와 동일한 결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반적 특성 중 대학생활적응에는 3.47±0.63로 나타

났으며, 3년제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의 3.0점[31], 또다른 연구보다[32] 높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제 학제가 대학생활적응에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학생
활적응에 정(+)의 영향을 보여 주어(p<.01), 본 연구결과
를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대학생활적응 영역 중 하위영역 중 가장 낮은 영역은 

‘학업’이었다. 간호대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과중한 부담
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 대학생에 비해 
간호학과 신입생의 학업관련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고 한 연구[33]의 결과를 지지하며, 대학생활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학업증진 방안으로 교수, 선배, 친구, 부모 
등의 다양한 지지그룹의 활용을 제시하였다[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은 전공만족도가 높

은 학생일수록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73.03, p〈.000), 
진로정체감(F=87.93, p〈.000)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진로정체감이란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자아정체감으

로서, 자신의 목표, 흥미, 그리고 재능에 대해 개인이 가
지고 있는 명확하고 안정된 상을 의미한다[34]. 본 연구
에서의 진로정체감은 4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2.53으로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 2,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2.27점±0.43점[20]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

는 결과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진로정체감은 학년(p<.05)과 간호학 

전공만족도(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이 학년
이 올라 갈수록, 간호학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정
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 있다. 
학년에 따른 진로정체감은 일반학과 4년제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조사한 연구[3]에서와 같이 저학년보다 고
학년이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나. 연구결과가 이를 지
지하였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정보에 대한 탐색, 간
호학에 대한 흥미도, 직업선택에 대한 고려 등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은 타학과 학
생들에 비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정체감이 낮다고 보

고한 연구결과[34]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
는 각각의 간호학과 특성과 실습에서 느끼는 학생들의 

지지도가 다름에서 오는 차이일 수 있어 지역 간 비교가 

필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진로정체감과 전공만
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8793, p
〈000),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도 유의한 결과를 나
타내었다(F=7303, p〈000). 이는 진로정체감과 전공만
족도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력 있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35]와 전공만족도가 대학
생활적응에 영향력 있는 관련요인[32]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 결과를 통해 진로정체감과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잘 적응함을 보여주는 결

과이다. 이에 간호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 
교수들은 효율적인 학습법 개발과 더불어 간호학과 학생 

상담 시 부모나 가족의 상담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보인다. 또한 가족의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의 긍정적 
요소임을 알고 부모의 적극적인 사회적지지의 중요성을 



간호대학생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 및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6033

알릴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공지식과 학습 방법에 대한 
정보 공유, 간호학과 선배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간호학 
전공에 대한 인식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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